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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영아의 사회화 과정과 자기인
식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거리에 따른 부모의 양
육행동은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집단주의 문화권의 경우 근접 양
육행동 패턴이 주를 이루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격 양육행동 패
턴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체적 거리에 따른 양
육행동 패턴을 살펴본 연구가 아직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인주의적 가치관
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원격과 근접 양육행동 중 어떤 패턴이 
주로 나타나는지 검토하고 양육행동과 문화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해보았다. 추
가로,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패턴과 영아 및 어머니 요인과의 관계성도 살펴보
았다. 54명의 어머니-자녀의 자유놀이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어머니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주로 관찰된 근접 양육행동보다는 스코틀랜드와 같은 개인주
의 문화권에서 나타난 원격 양육행동을 주로 보였다. 또한, 영아의 성별, 연령 및 
가구의 연간 소득이 근접 및 원격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비록 양육방
식의 제한적인 한 측면에서의 관찰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어머니의 양육방식
이 영아의 초기 자기인식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영역에도 변화를 유도할 가
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양육행동, 원격 양육행동, 근접 양육행동, 문화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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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난 이후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 구
성원이 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민현숙, 문영경, 2013) 사회에서 요구
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social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우수경, 2005; 
Grewal & Salovey, 2005). 무엇보다 가정은 영아
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면서 부모와 
영아의 초기 사회적 관계는 영아의 사회화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형민 등, 2008; Coleman 
et al., 2002). 특히, 부모의 양육목표와 가치관, 그
리고 신념은 소속된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
화적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아 자녀 양육행동에 반
영되는데, 이러한 양육과정에서 영아는 문화적인 기
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받는다(Harris, 1998; 
Hoffman, 1988; Whiting & Edward, 1988). 

이를 구체화한 Keller(2009)의 문화적 모델
(Cultural model)에 따르면 개인주의 중심 문화
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율성과 표현이 중시되고 
이러한 가치가 양육행동에 반영되는 데 비하여 집
단주의 중심의 문화에서는 나와 타인 간의 관계,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므로 이러한 가치가 
양육방식에 반영된다고 한다(Greenfield et al., 
2003; Holden et al., 2022; Keller, 2009; Keller 
& Kärtner, 2013). 예컨대, 비서구권의 전통적인 
농업 국가(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순종과 사회적 위계가 중시되면서 오직 또래
만이 영아의 놀이 상대로 고려되기 때문에,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하는 상황이 적절하지 못한 것
으로 간주하고(Keller, 2018), 어머니가 영아와 상
호작용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드
물게 발생한다(Lavelli et al., 2019; LeVine et 
al., 1994).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 특성상 
감정 표현과 같은 자기표현적 행동이 사회적 규범

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다(Bader & Fouts, 2018; 
Otto, 2014). 이때 어머니들은 명령적이거나 지시
적인 발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신체 접촉(body 
contact), 신체적 규제(bodily regulation)와 같은 
근접 양육행동(proximal parenting)을 주로 사
용하면서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Kagitçibasi, 1996; 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6). 

반면 서구 도시의 중산층 가정(주로 개인주의 문
화권)에서는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어머니들은 영아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
식하면서 영아의 욕구나 선호도에 즉각적으로 반응
해주는 양육태도를 보인다(Schmidt et al., 2023). 
이러한 욕구나 선호도는 흔히 얼굴에 나타난 신호
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영아와
의 상호작용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는 
행동을 주요 상호작용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ller, 2009; Keller et al., 2004). 이
러한 맥락에서 어머니들은 영아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시에 언어적 소통을 함께 사용하여 영아의 의도, 
소망, 욕구를 질문하는 등 전형적인 원격 양육행동
(distal parenting)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Keller, 2016; Keller, Kuensemueller, et al., 
2005).

실제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코스타리
카, 인도, 카메룬의 어머니와 자녀들의 자유로운 
놀이 상호작용에서는 원격 양육행동보다 근접 양육
행동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되었다(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9). 이와 반대로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미국, 독일, 그리스
의 경우, 근접 양육행동보다 원격 양육행동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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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신념과 연관된 발달 초기 부모의 원격 및 
근접 양육행동은 15개월에서 2세경에 형성되는 객
관적 자기인식(self-recognition) 능력(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능력) 발달의 양상(Lewis 
& Ramsay, 2004; Nielsen et al., 2003)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Ross et al., 
2017). Ross 등(2017)에 의하면, 개인주의 문화권
으로 분류되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눈 마주치기와 같은 원격 양육행
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들의 
15~18개월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다른 대상
과 인과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맥락 속의 
객체로 인식하기보다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자율적 
맥락에서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잠비아
에서는 어머니가 신체 접촉과 같은 근접 양육행동
을 주로 보였고, 영아들의 자기인식이 독립적이기
보다 관계적인 형태로 발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Ross et al., 2017).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집단주
의 문화로 여겨지는 인도와 튀르키예에서는 두 양
육행동의 혼합된 양상이 나타났는데(Kärtner et 
al., 2012; Ross et al., 2017), 튀르키예 영아들 
또한 양육행동의 혼합과 유사하게 관계적 자기와 
더불어 독립적 자기인식이 동시에 발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Ross et al., 2017). 이는 부모의 문화
적 가치가 반영된 양육행동이 발달 초기 자기인식 
발달 양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결과
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부모가 
영유아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아
직 직접 검토된 바가 없었다. 한국은 과거에는 집
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로 알려져 왔지만(한규석, 
신수진, 1999; Triandis & Gelfand, 1998), 급속

한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역동(예, 1997
년 IMF)으로 인해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였다(정
선영, 2021; Inglehart & Welzel, 2005). 이에 따
라 전통적인 가치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
로 낮아지고(정선영, 2021; Inglehart & Welzel, 
2010), 개인의 성취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박현경, 이영희, 
2004)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에도 변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을 사회이동
성(social mobility)과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
식이 두드러지고 있고, 부모 또한 양육목표를 주로 
학문적 성취에 중점을 두면서 또래 간 경쟁을 강조
하고 있다(Bornstein & Cheah, 2013). 이로 인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 유지와 개인주의적 가치 추구 사이에 상충을 
경험하면서(Park & Cheah, 2005) 전통적인 가치
에서 더 다변화되고 혼합된 양육행동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적 가치에 따른 부모의 양육가치
와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김수연, 2009; 박성연 등, 
2000)이 있었다. 특히,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 가
치를 지닌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행동을 억제하기보
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박성연 등, 2000), 자녀의 
행동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김수연, 2009). 그러나 문화적 가치에 따라 발달 
초기에 주로 사용되는 양육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근접
-원격 양육행동의 관찰 및 분석 방식(Keller et 
al., 2009; Ross et al., 2017)을 참고하여 한국 어
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양육행동 패
턴을 살펴보고, 간접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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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튀르키예, 잠비아의 패턴(Ross et al., 
2017)과 주요 패턴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유사
한 상호작용 장면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근접 양육
행동 패턴을 주로 보인다면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
는 집단주의 가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
격 양육행동을 주로 보인다면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표현을 중시하는 가치
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두 양육행동
의 혼합된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의 집단주의 가치
와 개인주의 가치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
도 존재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령 범위의 14~20개월 영아들이 어머니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구축한 기
존의 영상 자료(김윤지 등, 2020)에서 Ross 등
(2017)의 연구와 유사한 상호작용 장면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시기는 발달 초기 객관적 자기
인식이 출현하고 발달하는 시기로, 문화적 신념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른 발달영역과 더불어 
자기인식 발달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자기인식 
발달을 직접 측정하고 관찰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 양상을 검토하여 후속 연구
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직접 비교는 아니지만 최대한 선행연구와
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자 선행연구와 동일한 연
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Ross 등
(2017)에서 사용한 시간표집 기법(time-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추출된 영상을 5초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양육자가 원격 양육행동과 근
접 양육행동 유형 중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코딩하
고, 그 빈도를 추출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료

와 패턴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행동 
분석을 위해 컵을 사용하여 놀이하도록 하고, 이 
장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도 선
행연구와 같이 컵 사용 놀이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었으나 다른 물체(예, 모자나 빗, 장난감 과일
이나 인형 등)를 이용한 놀이 장면도 많이 확보되
어 있어 컵이 아닌 다른 물체가 포함된 상호작용이 
다른 형태의 양육행동을 유발하는지도 함께 살펴보
았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별이나 어머니
의 교육수준이 양육행동 패턴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Keller et al., 2004, 
2009)에 근거하여, 영아 및 어머니 요인들이 양육
행동과 관련성을 보이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은 근접 및 
원격 양육행동 패턴 중 어떠한 패턴을 주로 보이
며, Ross 등(2017)에서 보고된 국가별 자료와 비교
했을 때, 어느 국가의 양육행동 패턴과 가장 유사
한가? 둘째, 영아 성별, 연령 및 어머니 사회경제
적 지위가 근접 및 원격 양육행동 패턴과 관련성을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4개월에서 
20개월 영아와 어머니 70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윤지 등(2020)이 2017~2019년에 
수집한 어머니-영아의 영상 자료 중 후속연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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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를 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이들의 상호작용
에서 나타난 양육행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Ross 
등(2017)은 어머니에게 컵을 제공하고 영아와 놀이
하도록 한 후, 가정 내 또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외
부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
들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컵 놀이 상황이 포함된 
구간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출하였고, 컵 놀이가 포
함되지 않았던 16쌍을 제외하여 영아(M = 17개월, 
SD = 1.75개월, 남아 29명)와 어머니 총 54쌍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 동
의하지 않았던 어머니 5명을 제외하여 49명의 어
머니 교육수준과 가구의 연간 소득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의 범위는 12년에서 
20년으로 평균은 15.76년, 표준편차는 1.8년이었
다. 가구의 연간 소득 범위는 2천만원에서 1억 원
이었으며, 그 중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속하는 가
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절차 및 측정방식

Ross 등(2017)에서 관찰된 스코틀랜드, 튀르키
예, 잠비아의 양육행동 패턴을 한국의 패턴과 비교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시간표집 방
법과 양육행동 코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컵 놀이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 
컵을 이용한 놀이 장면을 5초 구간씩 18개를 추출
하였다, 추가로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상호작용 패
턴이 물체의 범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컵과 같이 신체적 접촉을 유발할 가
능성이 높은 모자와 빗이 포함된 영상도 추출하였
다. 그리고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체 접촉을 
덜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인형과 과일모형이 포함된 

장면도 5초 구간으로 18개 추출하였다. 어머니와 
영아 54쌍의 자료 중 두 물체 범주에 따라 각기 
18개씩 총 36개의 구간이 온전히 추출된 자료는 
47쌍이었으며, 나머지 7쌍의 경우 36개의 구간을 
추출할 정도로 해당 물건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
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간 수가 도출되었다: 
23개 구간(n = 1), 28개 구간(n = 2), 30개 구간(n 
= 1), 31개 구간(n = 1), 32개 구간(n = 1), 33개 
구간(n = 1).

양육행동 코딩(Parenting behavior coding)
Ross 등(2017)의 코딩 기준을 참고하여 어머니

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눈 마주침(mutual 
eye-gaze), 언어적 접촉(verbal contact), 신체 
접촉(body contact) 및 지시적 행동(directive 
action), 총 4가지 행동을 측정하여 각 행동의 빈
도를 계산하였다. 이중 상호 눈 마주침과 언어적 
접촉은 원격 양육행동으로 분류되고, 신체 접촉과 
지시적 행동은 근접 양육행동으로 분류된다.

상호 눈 마주침은 어머니와 아이의 얼굴 사이 거
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눈을 
마주친 적이 5초 구간 내에 1회 이상 관찰되면 코
딩하였다. 촬영 당시 카메라 두 대로 어머니와 영
아 간 상호작용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혹은 
아이의 시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예, 화질이 저
하된 영상, 몸의 일부분이 화면 밖으로 나감 등)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시선을 확인하
거나, 머리나 몸의 방향을 확인하여 영상을 코딩하
는 두 명의 연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호 
눈 마주침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언어적 접촉의 경우 5초 구간 내에서 어머니가 
발화한 문장의 수를 세어 코딩하였는데, 이때 주어
와 목적어가 자주 생략되는 한국어 특성(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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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잠비아 
(n=33)

스코틀랜드  
(n=21)

튀르키예 
(n=22)

한국 (n=54)

양육행동 패턴 컵, 모자, 빗 동물인형, 
과일모형

1. 상호 눈 마주침 0.6(0.2) 1.1(0.2) 0.57(0.3) 7.4(3.3) 4.5(3.4)
2. 언어적 접촉 7.8(0.8) 31.9(2.7) 19.5(2.3) 37.1(8.4) 41.0(6.1)
   - 언어적 지시(%) 91% 27%. 57% 13% 8%
3. 신체적 접촉 14.6(1.2) 6.7(1.5) 0.6(0.4) 4.7(3.0) 4.0(3.6)
4. 지시적 행동 9.9(0.9) 3.6(0.4) 8.0(1.5) 0.3(0.8) 0.7(1.4)

* 언어적 지시는 언어적 접촉의 하위유형으로 언어적 접촉 중에 포함된 백분율로 제시함

표 1. 원격-근접 양육행동의 빈도에 대한 국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잠비아, 스코틀랜드, 튀르키예의 데이터는 Ross 등(2017)에서 가져옴

최영은, 2023; 박청희, 2012)을 고려하여 발화에 
주어나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곰인형이) 바나나 먹고 싶대.”, “엄마도 (컵) 
줘.”)도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하였다. 언어적 접
촉 중에서 ‘이리 와’와 같은 언어적 지시(verbal 
direction)의 비율은 별도로 계산하여 언어적 접촉
의 하위유형으로 포함하였다.

신체 접촉은 5초 구간 내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잡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
니라 아이가 어머니의 팔 길이 이내로 가까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였다. 지시적 행동은 5초 구간 내에
서 어머니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
는 경우(예,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못하도록 
손으로 아이의 팔을 잡아당김)를 포함하였다. 분석
에는 ELAN(Version 6.4, 2022)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관찰자의 잠재적 편향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
해 첫 번째 관찰자와 두 번째 관찰자가 전체 영상 
중 30%(n = 16)를 모두 이중으로 코딩하였다. 급
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분석한 결과, 두 관찰자 간 신뢰도는 모든 
양육행동 패턴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상호 눈 
마주침 ICC = .98; 언어적 접촉 ICC = .96; 언어
적 지시(%) ICC = .99; 신체적 접촉 ICC = .95; 
지시적 행동 ICC = .94).

결  과

기술통계

표 1은 원격/근접 양육행동 하위유형의 국가별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먼저 한국 어머
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근접 양육행동
과 원격 양육행동의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비율 검
정(proportional test)을 실시한 결과, 원격 양육행
동의 비율(90.2%)이 근접 양육행동의 비율(9.7%)보
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상호 눈 마주침(M = 6.0, SD = 3.7)과 언어적 
접촉(M = 39.0, SD = 7.6)의 사용 빈도는 비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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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 가장 높았고, 신체 접촉(M = 4.4, SD = 
3.3)과 지시적 행동(M = 0.5, SD = 1.1)의 빈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지시적 행동의 경우 잠비아와 
튀르키예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접촉의 사용 빈도에서 언어적 지시의 
비율(10%)을 계산했을 때 비교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 어머니들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명
령어나 지시어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 간 양육행동 패턴 비교

Ross 등(2017)의 연구에서 보고된 빈도를 포함
하여 한국 자료와 함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
다. 한국의 양육행동 패턴은 잠비아(𝛸² = 37.5, df 
= 3, p < .001), 튀르키예(𝛸² =15.9, df = 3, p = 
.001)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스코
틀랜드(𝛸² = 6.54, df = 3, p = .088)와는 유의수
준에 근접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어머
니들의 양육행동 패턴은 스코틀랜드의 원격 양육행
동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물체 범주에 따른 양육행동 빈도 분석

물체 범주에 따라 양육행동 하위유형 빈도가 
달랐는지 분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원격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상호 눈 마주
침(Z = -4.66, p < .001)과 언어적 지시의 빈도(Z 
= -2.52, p = .011)는 컵, 모자, 빗이 포함된 범주
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적 접촉의 빈도(Z = 
3.52, p < .001)는 동물인형과 과일모형이 포함된 
범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접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Z = 
-2.03, p = .054)과 지시적 행동의 빈도(Z = 1.60, 
p = .092)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상
호작용에 활용되는 대상 물체가 양육행동의 다른 
양상을 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격 양육행동과 근접 양육행동의 전체
적인 비율에서는 두 물체 범주 모두 유사한 패턴
을 보여주어(컵, 모자, 빗의 원격 양육행동 비율 
90.6%, 근접 양육행동 비율은 9.3%, p < .001; 동
물/과일 모형의 원격 양육행동 비율 89.9%, 근접 
양육행동 비율은 10%, p < .001) 두 물체 범주 모
두 한국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행동 패턴을 유사
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양육행동 하위유형 간 상관분석

관찰한 양육행동 하위유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먼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근접 양육행동 범주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지시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면서(r(52) = .304, 
p = .025) 어머니가 신체적 접촉을 많이 사용할수
록 지시적 행동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원격 양육행동 범주에서는 언어적 접촉이 언
어적 지시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52) = .468, 
p < .001), 이는 어머니가 언어적 접촉을 많이 사
용할수록 언어적 지시도 종종 함께 사용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원격 양육행동 중 상호 눈 마주침은 
어떠한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
았다.

한편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양육행동 간에 유
의한 관련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근접 양육행동
인 지시적 행동과 원격 양육행동인 언어적 지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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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원격 양육행동 1. 상호 눈 마주침 -

2. 언어적 접촉 .07 -
3. 언어적 지시 .15 .47*** -

근접 양육행동 4. 신체적 접촉 -.06 -.07 .05 -
5. 지시적 행동 .19 .12 .34* .30* -

*p<.05. **p<.01. ***p<.001.

표 2. 어머니의 근접-원격 양육행동 간 상관분석(n=54)

그림 1. 사회경제적 지위 및 영아 요인과 양육행동 하위유형 간 관계

이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r(52) = .344, p = .01), 
선행연구와 달리 언어적 지시가 지시적 행동과 관
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영아 성별,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행동의 관계 분석

그림 1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영아 요인과 양육
행동 하위유형 간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자녀가 여아(25명)인 어머니보다 자녀가 
남아(29명)인 어머니가 언어적 접촉(M남아 = 82.38, 
M여아=73.2; t(52)= 2.79, p = .007)을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지시도 유의수준
에 근접한 차이를 보였다(M남아 = 9.28, M여아=6.56; 
t(52)= 1.80, p = .07). 이러한 차이는 활동성이 높
은 남아일수록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
가 언어적 접촉을 주로 사용해야 했을 가능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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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또한 영아의 연령(개월수)도 신체적 접촉과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53) = -.312, p = .021). 
즉, 자녀의 개월 수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신체적 
접촉 사용은 감소한 것으로 남아의 경우에서처럼 
자녀가 크면서 활동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양육행동의 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가구의 연간 소득은 상호 눈 마주
침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48) = .334, p = 
.018) 가구의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
아와 상호 눈 마주침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14~20개월 영아
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인 양육행동을 신체적 거리에 
따라 분류하여 근접 양육행동(신체 접촉, 지시적 
행동)과 원격 양육행동(상호 눈 마주침, 언어적 접
촉)의 두 범주 수준에서 그 빈도를 살펴보고, 이러
한 양육행동의 사용 빈도가 어머니, 혹은 영아와 
관련된 요인들과 상관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행
동 패턴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관찰된 것과 반대
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잠비아의 어머니와 영
아 간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접촉과 지시적 행동과 
같은 근접 양육행동이 주로 사용된 데 비해(Ross 
et al., 2017),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
서는 상호 눈 마주침과 언어적 접촉과 같은 원격 
양육행동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게다가 근접 양육행동과 원격 양육행동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났던 튀르키예(Ross et al., 
2017)와도 다르게 한국 어머니들의 근접 양육행동 
사용 빈도는 원격 양육행동보다 훨씬 적게 관찰되
었다.

또한 원격 양육행동과 근접 양육행동의 전체적인 
비율이 특정 물체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한국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행동 
패턴은 물체 범주(컵, 모자, 빗이 포함된 범주와 동
물인형, 과일모형이 포함된 범주)와 무관하게 원격 
양육행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인
식이 낮아지고, 개인의 성취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세대 
어머니들의 양육가치와 양육방식도 변화하였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도나 튀르키예와 같이 
혼합된 양상의 양육행동이 관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
화권의 양육행동 양상이 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목표에 개인의 자율성, 자기
표현과 같은 서구적 가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세대의 어머니들이 이전 세
대의 어머니들보다 개인주의적 경향성이 높으며(김
의철 등, 2005), 서구적 가치를 지닌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자기표현적 행동을 하도록 더 격려한다
(박성연 등, 2000)는 선행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한국 어머니의 원격 양육행
동이 현세대 어머니와 양육자 사이에서 중시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현세대 한국 영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에서도 관계적 
자기인식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인식이 
우선적으로 출현하고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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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따른 부모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자기인식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oesch et al., 2010; Kärtner et al., 2012; 
Ross et al., 2017). 본 연구는 영아의 자기인식 
발달을 직접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자율적 자기인식과 관계적 
자기인식 발달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 한국 어머
니의 변화된 양육행동이 영아의 자기인식에도 영향
을 끼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양육행동의 양상이 
변화된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자녀에게 발달 초기
부터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면, 발달 
초기 자기인식 발달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 형성, 
자녀의 문화적 가치 형성, 나아가 문화적 가치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타인에 대한 선택적 
신뢰의 양상(예, Sebastián-Enesco et al., 2020)
이나 주변 물체나 맥락에 대한 주의 패턴 형성
(Masuda & Nisbett, 2001; Senzaki et al., 
2014, 2016)과 같이 다양한 발달영역에도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달 초기 특정 양육행동의 변화가 실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의 변화 양상을 어느 정도 일
관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
화 양상이 발달 과정에서 지속될 지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달 초기 
양육행동은 문화적 가치 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연
구에서 관찰된 패턴은 향후 더 다양한 대상이나 상
황을 포함한 자료들에서 세밀히 재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한국의 5~7세 
아동은 캐나다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다르게 신뢰도
가 떨어지는 어른일지라도 또래보다 어른을 더 믿

고 따르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문화가 자녀의 가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여러 경로로 
다양할 수 있으며 전통의 가치가 복합적으로 유지
되도록 촉진하는 면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범지민, 최영은, 2020; Oh et al., 2023).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비교는 
직접 비교가 아니라 간접 비교였기 때문에 그 한계
가 매우 크다. 최대한 동일한 분석 방식을 사용하
면서 비교 가능한 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을 해볼 수 있었으나, 같은 시점과 유사한 조건에
서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들이 아니
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의 비교 해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 양육행동 하위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어머니의 원격 양육행동 중에서 언어적 접촉
과 언어적 지시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
는 부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Ross et al., 2017)
와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방향성의 차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자료 구성과 수의 차이에서 기
인하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일 문화권에서 제
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반응 범위가 제한적
이었던 데 반해 선행연구는 여러 문화권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고 전체 자료의 크기도 상대적으
로 컸기 때문에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관계
의 방향성이 더 명확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다. 그러나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드러난 
행동일지라도 양육자의 사용 의도가 문화적인 것 
이외의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시선 교환이나 언어적 접촉과 같은 행동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
는 반응적인 양육자의 태도(예, Masek et al., 
2021)라는 신념에 기인하여 더 빈번히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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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 행동이 문화적 가치 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 빈번
히 사용되거나 덜 사용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조사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 중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관찰된 또 다른 결과는 원격 양육행동의 하
위유형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상호 눈 마주침은 같은 범주의 하위유
형인 언어적 접촉 및 언어적 지시와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단일 문화권에서 얻어진 결과에 의한 것일 가
능성도 있었으나 한편으로 같은 원격 양육행동 범
주로 분류되는 양육행동이라도 어머니마다 선호하
거나 의존하는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서였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두 양육행동 유형이 서
로 연결되어 촉진하기보다는 각각 어머니-영아가 
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방법일 가
능성도 시사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여전히 단일 문
화권의 제한된 자료로 도출한 결론이므로 추후 이
러한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인 직접 비교 연구를 통
해 재검증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양육
행동 양상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언어적 접촉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Eagly & Wood, 2013; 
Leaper et al., 1998)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남
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언어적 접촉을 
더 빈번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언어
적 지시가 남아를 대상으로 다소 높게 사용된 것은 
부모가 남아에게 통제적인 발화를 자주 사용하고 
더 많은 제한을 둔다는 연구 결과(McHale et al., 
2003)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추가로 성별에 따른 활동성이나 이동성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양육자 주변에 머무

르지 않고 자주 이동할수록 양육자는 원격으로 언
어적 접촉을 더 시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
록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차이는 
양육행동이 영아의 성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
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측면의 자기인식 발달을 지
지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영아의 개월 수도 증가할수록 신체 접촉의 빈
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Clarke-Stewart, 1973; Holden et al., 
2022)에서도 관찰된 패턴이었다. 만 2세가 되면 
모유 수유를 점차 중단하기 시작하고(Holden et 
al., 2022),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전보다 이
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Clarke-Stewart, 1973; 
Clarke-Stewart & Hevey, 1981) 자연스럽게 어머
니의 신체적 접촉 사용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가치나 목표 외에
도 영아 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가구 소득
이 높을수록 상호 눈 마주침 사용 빈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Keller 등(2009, 2018)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격 양육행동을 더 사용
하고, 눈 마주침이 서구권 중산층 어머니들의 주
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하였는데(Lavelli et al., 
2019) 이와 유사한 양상이 가구 소득을 통해 반영
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과 양육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각 국가별 자료(잠비아 
33쌍, 스코틀랜드 21쌍, 튀르키예 22쌍)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료(54쌍)를 통해 양육행동을 분석
하였고, 컵놀이 상황만 포함하였던 Ross 등(2017)
과 달리 컵을 포함한 다양한 물체들과 관련된 놀
이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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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체의 속성에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지닌다.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도심에 거주하는 어머님
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코스타리카 내 도시와 시골 지역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비교, 분석하였던 선행연구(Schmidt et 
al., 202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코스타리카는 집단
주의 문화권으로 여겨지지만(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9), 도시 중산층 가정
의 어머니들은 개인주의 문화권과 유사한 양육행동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골 가정의 
어머니들은 기존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났던 
근접 양육행동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영향과 
가치는 개인에게 다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
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의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신체적 거리에 따른 주요 양육행동의 양상은 더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가 간 양육행동의 패턴 차이
가 오로지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Ross 등(2017)과 본 연구
의 자료 수집 시기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양육행
동 패턴에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아의 내적 특성이 이
들의 양육행동 패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특히, 영아의 기질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패턴은 여러 연구에 의해 보고된 바가 있
다(Putnam et al., 2002; Spinelli et al., 2018). 
예를 들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둔 부모는 
신체적 접촉이나 자극을 철회하는 경향이 있고
(Putnam et al., 2002),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
현하는 아이일수록 어머니와의 대면 상호작용

(face-to-face interaction)을 더 유발한다는 것이
다(Spinelli et al., 2018).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고 통제하여 어머
니의 원격 및 근접 양육행동 패턴에 있어 문화적 
요인이 가지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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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behavior that reflects cultural valu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fants’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self-recognition. While proximal parenting strategies are used more frequently by 
caregivers who value social relations, distal parenting strategies are preferred more by caregivers who 
value individualism. No studies have examined predominant parenting strategies used by Korean 
caregivers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employed a time-sampling method to analyze 54 Korean 
mothers’ parenting strategies during play interactions with their 14 to 20-month-olds. Additionally, our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mothers’ parenting strategies and factors related to 
infants and mother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mothers heavily relied on distal parenting 
strategies, using mutual eye gaze and verbal contact more frequently than proximal strategies such as 
body contact or directive 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rrent generations of Korean mothers 
may value independence and autonomy more than social relations and harmony. Moreover,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strategies and infants’ gender, age, and 
annual parental in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arenting strategies of Korean mothers may 
induce various changes in their infants’ development.

Keywords : Parenting behavior, Distal parenting strategies, Proximal parenting strategies, Cultural 
influence


